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21.(수) 11:00

< 8.22.(목) 조간 >
배포 2024. 8. 21.(수)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 기술규제 협력 강화

- 기업과 파트너쉽 구축, 사우디시장 기술규제 애로 3건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8월 11일~13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과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기술규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국표원은 오래

전부터 SASO(08년 MOU체결)·GSO(‘11년 MOU체결)와 기술규제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금년 1월에는 코로나 사태이후 처음으로 사우디 

측 관계자들이 방한하여 기술규제관련 동향 및 정책을 설명한 바 있다.

  금번 방문은 이러한 기술규제협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국표원관계자(수석대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와 더불어 우리 

기업(LG전자, 현대자동차)관계자들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였다.

  국표원은 양일간의 회의를 통해 기술규제분야 협력을 지속키로 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제기한 애로 9건을 논의하여 최소 에너지 효율 제한 규제, 3.5

톤 초과 수소연료전지차 규제 등 3건을 해소하고 전기차 인증 등 6건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국표원 이창수 국장은 

기업과 정부가 파트너십을 구축, 힘을 합쳐 대응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히고, 인도, 이라크, 우즈벡 등 기업의 요청이 있는 국가는 

이번과 같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히 애로를 해소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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